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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란 무엇인가?

글쓴이 : 김수보, 알앤비소프트웨어 빅데이터연구소 소장, 2013.10.10

최근 빅데이터가 화두입니다.

Google, Facebook 등 글로벌 서비스 업체들

이 활용사례를 발표하면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Insight들이 공개되기 시작했고, 이것은 업계에 

새로운 기대감을 갖게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빅데이터가 초기이다보니 용어가 생

소한 사람들도 많을 뿐더러 일반 산업의 적용사

례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해외 사례를 참조

해보아도 아직 우리 환경에 얼마나 맞을지 속단

하기도 힘듭니다.

반면, 플랫폼 구축을 통해 빅데이터 성과를 얻

어내려던 선행업체들이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어

내지 못함으로써, 투자를 준비하던 업체들도 갈

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량 트래픽 처리환경과 대량 데이터 

분석 및 처리에 참여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느낀 

바를 몇가지 공유해보고자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분석 플랫폼으로서 빅데이터

데이터가 모이고 쌓이면, 당연히 분석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빅데이터의 기반기술인 Hadoop 조차 검색의 

기반기술인 만큼 기술의 연관성이 매우 높습니

다.

그래서, 최근에는 비정형 데이터(텍스트, 오디

오, 비디오) 검색 및 분석을 위한 인프라로서 접

근하고자 하는 시도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석의 본질은 기술이 아닙니다. 

즉, 빅데이터 기반의 훌륭한 검색시스템을 구

축했다고 해서 새로운 분석과 해석이 나오지 않

는다는 뜻입니다.

분석의 본질은 호기심과 탐구능력이라고 보아

야 합니다.

즉, 사람의 영역이며 분석기술은 통계적 기법

과 도메인지식이 기본이 됩니다.

분석 플랫폼으로 빅데이터를 도입하기 위해서

는 다음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1) 만드는 이가 왜 만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데이터는 육감을 숫자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 경험자의 육감은 맞습니다. 

하지만, 육감은 공유되기 힘듭니다. 공유되지 

않으면, 다른 분야와 시너지가 나지 않습니다.

지난 기록으로 남지도 않습니다. 육감은 그 때 

그 사람 만이 가지는 의견이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는 디테일한 탐색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들을 해소하려면, 오랜 시간 

그 증거들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육감은 살펴보거나 심층 분석하기 힘

든 대상입니다.

그러나, 육감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시

스템을 만들지는 마십시요.

분석을 위한 모든 도구들을 다 갖출 수는 없습

니다.

데이터 탐구활동이 어떤 가치를 만드는지 제

작자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필요한 제대로 된 도구들을 갖출 수 

있습니다.

2) RDB와 하드디스크로 시작하십시요.

먼저, 관심있는 서버의 데이터부터 모두 하나

의 서버에 모아봅니다.

1 TB의 Disk 와 PostgreSQL이나 MySQL 정

도면 충분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이것 저것 데이터를 

가공하고 뽑아봅니다.

가공하고 뽑아보는 절차나 패턴 등을 엑셀에 

꼼꼼히 적어둡니다.

중요한 건 결과보다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빅데이터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과

정일 뿐더러, 개발해야할 항목입니다.

3) 처음부터 완벽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요.

탐구적 분석은 헤맨다는 뜻과 동일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구현하면, 업무변화에 대

처할 수 없게 됩니다.

만들어진 모습이 원하던 최종 이미지도 아닐 

수 있습니다.

완벽할수록 기민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업무가 정형화되고 패턴화될 때까지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1명과 개발자 1명을 붙여놓으십

시요. 새로운 업무라면 가치를 알아낼 때까지는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4) 가설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데이터 분석업무는 ‘요구사항’을 받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 (그림 2)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전력사용량 분석

 및 예측 연구 (샘플데이터)

▶ (그림 1) 국내 주요 업체들의 플랫폼 구축사례

(2013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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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과 ‘분석’이란 가설을 세우고,   데

이터를 통해 가설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가설을 세우는 사람은 스스로 탐구하는 사람

입니다.

스스로 탐구하는 사람이 없으면, 데이터 기반

의 사후 분석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요구사항을 내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초

기에 투입하지 마십시요.

초기에는 요구사항을 내는 사람, 받는 사람, 

구현하는 사람을 나누면 안됩니다.

아래의 과정은 나눌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일

을 가리지 않는 1~2명으로 시작하십시요.

- 가설을 수립합니다. (궁금증과 호기심을 

   가집니다.)

- 데이터를 탐색합니다. 또는 새로 수집합

   니다.

- 가설을 검증할 수 있게 가공, 변형처리 합

   니다.

- 가설을 검증해봅니다.

- 가설이 맞지 않으면 다시 시작해봅니다.

- 가설이 맞으면 현장에 바로 적용해봅니다.

5) 데이터웨어하우스와는 무엇이 다른가?

데이터웨어하우스DW도 데이터를 정제하고 

분석하는 분야입니다.

니즈의 출발점은 동일합니다. 사용패턴도 동

일합니다.

다만, 기술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몇가지 차이

점이 존재합니다.

첫째, DW는 비용 때문에 원시데이터를 보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빅데이터는 사후분석을 

위해 원시데이터를 남겨 둡니다. 그래서 값싼 

스토리지를 이용합니다.

둘째, DW는 해당시점의 스냅샷을 저장합니

다. 따라서, 정보를 Historical 하게 쌓지 않

아서 지난 통계를 재집계하기 힘듭니다.  그래

서, DW는 대부분 변환룰을 바꾼 이후에야 분

석이 가능합니다.  반면, 빅데이터는 데이터를 

Historical 하게 저장합니다.  따라서, 소급시점

을 기준으로 여러가지 재처리나 시뮬레이션 분

석이 가능합니다.

비싼 스토리지에 선별된 데이터가 많다고 해

서, 빅데이터라고 부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냥 큰 데이터웨어하우스 입니다.

Hadoop은 x86기반의 저렴한 하드웨어를 활

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비용부담이 적어 값싼 로그성 데이터 적재도 

겁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빅데이터는 다룰 수 있는 데이터 양이나 종류

를 크게 확장시킴으로써 분석플랫폼의 가용성을 

확장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병렬처리 플랫폼의 빅데이터

빅데이터 기술의 시작점은 Hadoop 입니다.

Hadoop은 2005년 더그커팅에 의해 Nutch라

는 검색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용량 

분산스토리지 시스템이었습니다. Apache 재단

으로 넘어가 공개소프트웨어가 되면서 급격하게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Hadoop 이전에는 큰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병렬처리 시스템이 비쌌습니다.

그리고, 병렬처리를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개

발이 필요했습니다. 벤더마다 달랐고, OS마다 

달랐습니다.

Hadoop은 이 부분의 비용을 혁신적으로 낮추

어주었습니다.

Map Reduce 작업이 아직 개발 부담이 있지

만, 과거에 비해서 개발 편의성이 혁신적으로 

낮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SQL on 

Hadoop 을 통해 RDB 개발 수준까지 병렬프로

그램의 개발비용이 낮아지려 하고 있습니다.

병렬처리가 쉬워지면 어떤 효과들이 나타날까요?

1) 전수데이터 처리가 쉬워지게 되었습니다.

병렬처리를 이용하면 이론적으로 무한한 데이

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Hadoop 이전에는 수집.적재는 병렬처리를 했

으나, 통계처리 및 다차원 분석 등은 OLAP 엔

진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OLAP은 구조적으

로 CPU Cost 가 높은 독립형 작업입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수집단계에서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Hadoop은 적재 이후의 데이터 병렬 

처리를 손쉽게 만들었습니다.

대용량 적재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면서, 전수

데이터 처리의 문턱이 많이 낮아지게 되었습니

다.

인구조사, 범죄자 정보, 통화이력 정보 등은 

모든 데이터가 다 있을 때만 의미를 가지는 대

표적인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화된 실시간 추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나이, 지역, 성별 등 사전 정의된 룰

을 기반으로 추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구글 애드센스는 사용자가 클릭하거나 검색한 

걸 기반으로 유사제품을 추천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광고로 유입될 확률을 크게 높

여주었습니다.

    

▶ (그림 3) 기존 병렬처리 시스템과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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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과 ‘분석’이란 가설을 세우고,   데

이터를 통해 가설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가설을 세우는 사람은 스스로 탐구하는 사람

입니다.

스스로 탐구하는 사람이 없으면, 데이터 기반

의 사후 분석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요구사항을 내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초

기에 투입하지 마십시요.

초기에는 요구사항을 내는 사람, 받는 사람, 

구현하는 사람을 나누면 안됩니다.

아래의 과정은 나눌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일

을 가리지 않는 1~2명으로 시작하십시요.

- 가설을 수립합니다. (궁금증과 호기심을 

   가집니다.)

- 데이터를 탐색합니다. 또는 새로 수집합

   니다.

- 가설을 검증할 수 있게 가공, 변형처리 합

   니다.

- 가설을 검증해봅니다.

- 가설이 맞지 않으면 다시 시작해봅니다.

- 가설이 맞으면 현장에 바로 적용해봅니다.

5) 데이터웨어하우스와는 무엇이 다른가?

데이터웨어하우스DW도 데이터를 정제하고 

분석하는 분야입니다.

니즈의 출발점은 동일합니다. 사용패턴도 동

일합니다.

다만, 기술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몇가지 차이

점이 존재합니다.

첫째, DW는 비용 때문에 원시데이터를 보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빅데이터는 사후분석을 

위해 원시데이터를 남겨 둡니다. 그래서 값싼 

스토리지를 이용합니다.

둘째, DW는 해당시점의 스냅샷을 저장합니

다. 따라서, 정보를 Historical 하게 쌓지 않

아서 지난 통계를 재집계하기 힘듭니다.  그래

서, DW는 대부분 변환룰을 바꾼 이후에야 분

석이 가능합니다.  반면, 빅데이터는 데이터를 

Historical 하게 저장합니다.  따라서, 소급시점

을 기준으로 여러가지 재처리나 시뮬레이션 분

석이 가능합니다.

비싼 스토리지에 선별된 데이터가 많다고 해

서, 빅데이터라고 부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냥 큰 데이터웨어하우스 입니다.

Hadoop은 x86기반의 저렴한 하드웨어를 활

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비용부담이 적어 값싼 로그성 데이터 적재도 

겁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빅데이터는 다룰 수 있는 데이터 양이나 종류

를 크게 확장시킴으로써 분석플랫폼의 가용성을 

확장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병렬처리 플랫폼의 빅데이터

빅데이터 기술의 시작점은 Hadoop 입니다.

Hadoop은 2005년 더그커팅에 의해 Nutch라

는 검색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용량 

분산스토리지 시스템이었습니다. Apache 재단

으로 넘어가 공개소프트웨어가 되면서 급격하게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Hadoop 이전에는 큰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병렬처리 시스템이 비쌌습니다.

그리고, 병렬처리를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개

발이 필요했습니다. 벤더마다 달랐고, OS마다 

달랐습니다.

Hadoop은 이 부분의 비용을 혁신적으로 낮추

어주었습니다.

Map Reduce 작업이 아직 개발 부담이 있지

만, 과거에 비해서 개발 편의성이 혁신적으로 

낮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SQL on 

Hadoop 을 통해 RDB 개발 수준까지 병렬프로

그램의 개발비용이 낮아지려 하고 있습니다.

병렬처리가 쉬워지면 어떤 효과들이 나타날까요?

1) 전수데이터 처리가 쉬워지게 되었습니다.

병렬처리를 이용하면 이론적으로 무한한 데이

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Hadoop 이전에는 수집.적재는 병렬처리를 했

으나, 통계처리 및 다차원 분석 등은 OLAP 엔

진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OLAP은 구조적으

로 CPU Cost 가 높은 독립형 작업입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수집단계에서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Hadoop은 적재 이후의 데이터 병렬 

처리를 손쉽게 만들었습니다.

대용량 적재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면서, 전수

데이터 처리의 문턱이 많이 낮아지게 되었습니

다.

인구조사, 범죄자 정보, 통화이력 정보 등은 

모든 데이터가 다 있을 때만 의미를 가지는 대

표적인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화된 실시간 추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나이, 지역, 성별 등 사전 정의된 룰

을 기반으로 추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구글 애드센스는 사용자가 클릭하거나 검색한 

걸 기반으로 유사제품을 추천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광고로 유입될 확률을 크게 높

여주었습니다.

    

▶ (그림 3) 기존 병렬처리 시스템과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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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사용자별 검색패턴을 실시간으로 처

리할 수 없었습니다.

물리적 공간도 부족했을 뿐더러, 처리하기 위

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도 복잡했기 때문입니

다. 이제는 Storm, Esper 등 오픈소스를 이용

하여 대용량 실시간 분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글로벌한 대형 서비스들도 더욱 인간

적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보다 즉흥적이고, 보다 복잡한 지능적 패턴을 

멀티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화된 실시간 추천 서비스’는 ‘실시간 

대량 데이터 병렬처리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능력은, 다른 분야에서도 관심이 높고 응용

분야가 넓어서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렬처리 플랫폼으로서 가장 효과적인 분야가 

제조분야일 것 같습니다.

공장은 투입 대비 결과를 측정하는 수율이 매

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수율분석을 위해 계속 로봇장비

의 데이터를 축적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병목현상으로 인해 대부분 샘

플링 분석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센서 오류란 것이 특정 오류는 소량발

생이라도 민감한 경우가 있어 병렬처리를 통해 

전수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진다면, 보다 넓은 오

류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빅데이터는 기술이 아니라 ‘데이터 비즈

니스’입니다.

빅데이터는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입니다.포털

과 검색에서 시작했죠.

아직 다른 분야에 응용하기에는 부족한 기술 

측면이 많습니다.

Map Reduce 작업이 이유없이 갑자기 다운되

기도 합니다.

여러개의 Map Reduce 작업을 동시에 수행시

키기 어렵습니다.

작업요청의 진입채널인 Name Node는 아직 

이중화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이런 기술 한계들은 자연스레 

극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술한계들이 빅데이터 도입을 

막거나, 사업적 실패를 초래하거나 하지는 않습

니다.

빅데이터를 이끄는 것은 비즈니스 현장의 

Insight 입니다.

기술을 이해하고 어떻게 현장에 적용해볼까를 

고민하지 않는 이상, 훌륭한 사업가치는 만들어

지지 않습니다.

빅데이터는 외주를 통해 성과를 얻기 힘든 분

야입니다.

자사의 핵심 정보와 Insight는 당사자가 아니

면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컨설팅이나 플랫폼 제공 업체는 기술적 솔루

션을 제공할 뿐입니다.

사업주체가 스스로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 

그것이 빅데이터 도입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스스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빅데이터가 일으키는 변화의 시작점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통해 할 수 있는 일의 가능성에 관심

을 가지십시오.

 김 수 보

    - 빅데이터 SW 품질평가모델 사업 전문위원(TTA)

    - 알앤비소프트 빅데이터 연구소 소장

    - kth 개발실 수석팀장

    - 지어소프트 플랫폼 사업팀장

    - 삼성SDS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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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사용자별 검색패턴을 실시간으로 처

리할 수 없었습니다.

물리적 공간도 부족했을 뿐더러, 처리하기 위

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도 복잡했기 때문입니

다. 이제는 Storm, Esper 등 오픈소스를 이용

하여 대용량 실시간 분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글로벌한 대형 서비스들도 더욱 인간

적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보다 즉흥적이고, 보다 복잡한 지능적 패턴을 

멀티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화된 실시간 추천 서비스’는 ‘실시간 

대량 데이터 병렬처리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능력은, 다른 분야에서도 관심이 높고 응용

분야가 넓어서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렬처리 플랫폼으로서 가장 효과적인 분야가 

제조분야일 것 같습니다.

공장은 투입 대비 결과를 측정하는 수율이 매

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수율분석을 위해 계속 로봇장비

의 데이터를 축적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병목현상으로 인해 대부분 샘

플링 분석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센서 오류란 것이 특정 오류는 소량발

생이라도 민감한 경우가 있어 병렬처리를 통해 

전수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진다면, 보다 넓은 오

류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빅데이터는 기술이 아니라 ‘데이터 비즈

니스’입니다.

빅데이터는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입니다.포털

과 검색에서 시작했죠.

아직 다른 분야에 응용하기에는 부족한 기술 

측면이 많습니다.

Map Reduce 작업이 이유없이 갑자기 다운되

기도 합니다.

여러개의 Map Reduce 작업을 동시에 수행시

키기 어렵습니다.

작업요청의 진입채널인 Name Node는 아직 

이중화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이런 기술 한계들은 자연스레 

극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술한계들이 빅데이터 도입을 

막거나, 사업적 실패를 초래하거나 하지는 않습

니다.

빅데이터를 이끄는 것은 비즈니스 현장의 

Insight 입니다.

기술을 이해하고 어떻게 현장에 적용해볼까를 

고민하지 않는 이상, 훌륭한 사업가치는 만들어

지지 않습니다.

빅데이터는 외주를 통해 성과를 얻기 힘든 분

야입니다.

자사의 핵심 정보와 Insight는 당사자가 아니

면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컨설팅이나 플랫폼 제공 업체는 기술적 솔루

션을 제공할 뿐입니다.

사업주체가 스스로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 

그것이 빅데이터 도입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스스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빅데이터가 일으키는 변화의 시작점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통해 할 수 있는 일의 가능성에 관심

을 가지십시오.

 김 수 보

    - 빅데이터 SW 품질평가모델 사업 전문위원(TTA)

    - 알앤비소프트 빅데이터 연구소 소장

    - kth 개발실 수석팀장

    - 지어소프트 플랫폼 사업팀장

    - 삼성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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